
한 번의 강의로 증명하겠습니다.
원장 김선욱



• 미스터 핀셋 학원 창문에는 광고시안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절제된 표현으로 남향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채광과 소나무가 보이는 전망을 전부       
살렸습니다. 

• 아이들이 학원 어디에 앉아 있든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탁 트인 전망을 선물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 미스터 핀셋은 강의실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의 강의실로 쪼개지 않고  
통으로 쓰게 하며 수익보다는 배움의 환경을         
존중했습니다. 

• 라운지와 상담실은 하나 하나 직접 고른 목재로  
공간 디자인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감성을 
선사합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쓰는 것이라면      
단 하나의 재료라도 다르게 준비하겠습니다. 

That’s the only alternative

Mr. PINCETTE 
                 Designed by

��� ����11� 328 
더 리버뷰 2층 213호 

  “틀에 박힌 학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디자인 감성을 심어주기 위해                       
   최고의 공간 디자이너 양진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SPACE DESIGN  
공간디자인 



Profile 

- 동국대 연극영화과 졸업 | 철학 복수전공 

- 동국대 영화학 석사 

- 신일고 ETS주관 토익경시대회 1등 

- 2002년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만점 

- 대학 재학중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대표강사(1타 강사) 로즈리에 채용되어    
현장강의 (노량진/신촌/강남/강북 메가) 보조 및 전국 온라인 수강생 대상 
질문 답변 전임 

- 前 로즈리의 369 구조어법끝 책 리뉴얼 전임 

- 前 로즈리 EBS FINAL 모의고사 적중 예상문제 편집 전임 

- 2014~2018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미학 및 비평 강의                                  
(프랑스 칸 영화제  및 해외 유수 영화제 수상작을 중심으로) 

- 2015 씨네포럼(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주관 ‘영화에서 역사를 묻다’  
대표 발제( 4.3 다시 쓰기:  영화 <지슬>과 <비념>을 중심으로) 

- 2014~2018 KYMF 청소년 영화까페 모더레이터(서울 영상위원회 주관) 

- 2016~2019 서울시 주관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현직 각계 미디어 전문가-청소년 제작자간 네트워크 파티 사회 

- 2015 인천 백석 중학교 진로 특강                 

- 제10회 전북청소년영화제 관객심사단 특강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 ‘2018 학교뉴스제작경진대회’ 설명회           
아카데미 극본상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본 저널리즘 특강 

- 2019 초등교사 <협력예술(영화)따라잡기>직무연수 영화인문학 특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주관)

     English language 
+ humanities 
+ Aesthetics 
+ Criticism



     English language 언어 
+ humanities 인문-철학 
+ Aesthetics 미학-예술 
+ Criticism 비평-글쓰기 
=  life mentor 아이들과 나눌 智慧

지혜

Experience     
  학원장의 경험



장소의 의미                                                        

마켓컬리를 통해 아침 장을 보고, 배달앱으로 야식을 시킨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출간되면 지체없이 인터넷에서 결제한다. 

은행 갈 일 대부분은 온라인 뱅킹을 통해 해결한다.  

필요한 가구가 생길 경우 사진이 곁들어진 구매후기를 찾아본 뒤  

주문 버튼을 클릭한다. 

집으로 캡슐을 주문해 마시는 일상의 네스프레소 한 잔이  

매번 커피숍에 찾아가 사 마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간편하다.          

그래서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한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도시에는 이제 ‘필요해서 가야하는 곳들’, 

‘기능을 수행하는 곳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말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물리적 공간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공학이 선도하는 지금의 생활방식은 우리에게 막강한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 사회는 상전벽해  

테크노피아로 변모해 나가고, 물리적 공간에 찾아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 

더욱이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하여 세상이 어지럽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간을 구원하는 이상적 거리 개념과 그 좌표를  

또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말 속의 

인간(人間)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회와 세상을 의미했다.  

이제는 어느덧 바로 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인간(人間)의 사이가 멀어지는 시대로 역전한다. 

특정 공간에서 서로 직접 대면할 필요가 사라지고 제약되는 현상은 

현대의 분명한 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움직임은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우리 몸과 정신이 더욱 사람을 향하게 하는  

역설을 빚어낸다.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5%BC%98&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7%9B%8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5%BC%98&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7%9B%8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4%BA%BA&direct=false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9%96%93&direct=false


                                                 

디지털 테크노피아가 잃어버리게 만든 무엇을 되찾고 싶은  

심리적 저항 혹은 정신적 향수라고 할까. 

첨단의 유행이 돌 때 자연스레 한편으로 복고풍이 일어나듯 

물리적 대면을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 내음과 정(情)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삶의 요소로 다가온다.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책과 영화는 인터넷으로 간편히 사서 보지만 그 감상을 보다 진하게  

나누기 위해 마치 제의식처럼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모색한다. 

영화 감독이나 저자와의 만남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유는 

작품이 아닌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나타나서다. 

커피숍은 커피 맛을 음미하는 행위를 넘어 주인 손길이 깃든  

공간 고유의 개성과 분위기를 마시는 곳이 됐다. 

마트에 가서 사람들과 부대 끼며 신선한 야채를 고르고, 물건을 직접 

담는 재미와 감각은 온라인 주문으로 채울 수 없다. 

와인 동호회, 어학 스터디 같은 갖가지 모임도 지식 공유를 넘어  

사람을 찾는 행위, 더 정확히는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진 타인과  

연대하는 행위에 가깝다. 



사람들은 이제 ‘도시 속 장소’라는 의미 기표 안에서  

일상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기능을 수행한다는 일차적 기의를 삭제 한다.  

대신 집에서 고립된 생활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직접적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곳,  

적극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각도와 방향으로 의미의 무게중심을 옮겨간다. 

그것이 미래 도시 속 장소가 갖는 부가가치의 핵심이며, 

바로 그 연장 선상에 학원의 미래가 놓여 있다. 

정보의 홍수속 지식은 이미 찾으면 손닿는 곳에 놓여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만 하면 다양한 영어 콘텐츠가  

차고 넘치며 왠만한 입시 강의는 온라인으로 연계된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으로 굳이 찾아가 학원에 입장하는 일은  

정보(information) 그 이상의 것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What�&�How�

오프라인, 즉 학원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사람을 대면하는 감정의 복원을 위한 ‘놀이’와 ‘친구-되기’,  

그 속에서 나아가 진정한 ‘스승-되기’로 전환해야 한다.  

선생의 음성에는 지식(KNOWLEDGE)과 뉴스(NEWS)외에도 

지혜(NEW VISION)가 담겨있어야 한다.  

영어에서 ‘스승’을 뜻하는 ‘멘토’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Mentor)에서 유래했다.  

멘토르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여 20년이 되도록  

귀향하지 않는 동안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곁에서 돌보며 가르쳤다.  

그의 이름은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 

바로 ‘스승’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미스터 핀셋 학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뚜렷하다. 

미스터 핀셋 학원장이 걸어온 길도 분명하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저 일상의 회화수준에 머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문화유산을 실어 나르는 위대한 예술이 될수도 있다. 



영화와 철학, 미학과 예술을 공부하는 일은 그 지식의 최전선과  

맞닿기 위해 서구 학계의 유서 깊은 이론 틀을 영문으로 섭취하는  

일과 같다. 

문화 사대주의의 관점을 잠시 비켜나가기로 한다면 

학원장의 발자취는 <미스터 핀셋>이라는 공간을 지혜의 숲으로  

주조해 나가는 근간이 되어 줄 것이다. 

미스터 핀셋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입시학원의 주목적인 성적과 영어실력 향상에 더해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을 함양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스승과 제자들이 얼굴을 직접 맞대고 지혜와 정을 나누는 공간,                                             

나는 미스터 핀셋이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운양동 집 서재에서 

                                                             미스터 핀셋 원장 김선욱



“강의내용만큼이나�중요한�것은�강단에�서는�이의�열정이다.

미스터�핀셋의�모든�강의에는�이와같은�열정이�담길�것이다.”



Su Min Kim
미스터 핀셋 교재 선임 연구원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반 졸업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 영어, 독어 능통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입학후 자퇴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재학 

• 분당 문법특강 강사, 영어원서 리딩튜터

수민양은 제가 1년동안 영화미학을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당시 제 수업 교재였던  
독일 크리스 크라우스 감독 <Vier Minuten>과 폴란드 파벨 포리코브스키 감독 
<IDA>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수민양 스스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국제반 
졸업논문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논문의 피드백은 국제반의 원어민 선생님과 제가 참여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 선생님과 제가 짚어내는 부분들은 영어표현 문장이 아닌       
논문의 방향과 논리였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진단과 비판을 가지고 논제를 다시금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해온        
수민양에게 영국 페미니즘 영화이론가 로라 멀비의 논문 <Visual Pleasure & 
Narrative Cinema(1975)>와 그 논지를 소개해주었고 이는 논문의 방향을             
수정하는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향후 마지막으로 논문제목을 페미니즘                     
시각에 치우치지 않게 좀 더 중성적으로 다듬자 조언해주는 가운데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 때부터 중요한건 글의 주제와 논지             
다시 말해 내용의 독창성입니다. 

일상 회화 수준의 영어에 머물지 않고 영어라는 도구로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미스터 핀셋이 추구하는 진정한 영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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